
Keith Haring, one of the most recognized artists of the 1980's continues to influence the 
art of today. Younger artists continue to adopt his methodology and use of graphic and 
cartoon-like imagery. Working within the urban environment, Haring utilizes the 
language and theater of graffiti, a practice that is at once a highly personalized 
development of visual and semantic style and its inscription directly on the urban surface. 
Moving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realms and high art and popular culture, Haring's 
glyphs and symbols are repetitive and automatic gestures that communicate publicly as 
a language learned through graphic visual impact. Haring's crawling babies, dancing men, 
barking dogs, pyramids, televisions and flying saucers are ubiquitous pictographs; we 
recognize these as the work of Haring and further decipher their meaning through our 
knowledge of his larger persona and body of work. The playfulness of Haring's images 
assumes a deeper cultural significance when viewed through the context of the city. 
Diversity within the urban environment continually reminds us of the necessary 
negotiation between the private needs of individuals and the larger public. Themes of 
interracial relations, sexual freedom, AIDS activism and social justice continually 
resurface throughout Haring's work; his boundless mosaics of human creatures address 
the issues once kept silent and celebrate the occasion of their cultural recognition. 
Haring's international reputation for works created for public projects and museum and 
gallery exhibitions further testifies to his commitment to an art form that is accessible to 
everyone. In his words, "It is all about participation on a big level", and indeed this is the 
legacy of his work. This exhibition includes works with Haring's most recognizable bright 
cartoon characters and his later works which directly address social and political issues. 
We are honor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The Keith Haring Foundation, 
Jeffrey Deitch, Julia Gruen, Suzanne Geiss and Max Lang in helping to introduce Keith 
Haring to the public in Korea. 



1980년대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 중 한 사람인 키이스 헤링은 오늘날까지도 미술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습니다. 후배 작가들은 끊임없이 그래픽적인 만화 이미지들을 사용한 그의 방법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헤링은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시각적 의미론적 스타일을 도시의 표면에 직접 각인하는 작업인 낙서 Graffiti의 

어휘와 현장을 사용하여 도시환경 속에서 작업합니다. 사적 그리고 공적 영역, 고급 예술 그리고 대중 예술

을 넘나들며 헤링의 그림문자와 상징들은 그래픽적인 시각 효과를 통해 습득한 어휘로서 대중적으로 전달되

는 반복적이고 자연발생적인 행위의 결과입니다.  
 

기어가는 아기, 춤추는 사람, 짓는 개, 피라미드, TV 수상기 그리고 비행접시 등 헤링의 이미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형문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헤링의 작품으로서 인식하는 한편, 그의 페르소나와 

작품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더욱 심층적으로 해독하게 됩니다. 장난기 어린 헤링의 이미지는 도시

라는 문맥을 통해 바라보면 보다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다양한 도시의 환경을 계속해서 개인

으로서의 사적 욕구와 공공의 요구 사이의 절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인종간의 문제, 성적 자유, 

에이즈 문제 그리고 사회 정의 등은 헤링의 작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주제입니다. 그가 남긴 

끊임없는 인간 형상의 모자이크는 침묵 강요당했던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주제들이 문화적으로 인식

되어야 함을 세상에 알립니다.  
 

헤링이 공공 미술 프로젝트와 미술관 그리고 갤러리 전시를 위해 제작한 작품들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사

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는 미술 형식에 대한 그의 신념을 더욱 확실하게 입증합니다. 그의 말대로, 

"그것은 전적으로 참여에 관한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그의 작품이 남긴 유산입니다. 이번 전시는 헤링의 대

표적인 만화 캐릭터 이미지로 이루어진 초기작품과 더불어 직접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후기 작품을 선보입니다.  

아라리오 갤러리는 키이스 헤링 재단과 함께 일하게 된 것과 한국에 키이스 헤링 작품을 소개하는 것을 영

광으로 생각합니다. 


